
  기사 게재 일자 : 2019년 04월 12일

<파워인터뷰>
 

역대 정권과 김 교수, 盧정부때 科技수석보좌관…4차
혁명 준비팀 추진하다가 1년만에 물러나

이해완기자 parasa@munhwa.com

MB정부 해외자원개발 투자땐
 

“유가 폭락으로 실패할것” 경고
 

 

김태유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산업혁명 연구 분야에서 굵직한 궤적을 남

기고 있는 학자다. ‘경제성장론’(Economic Growth) ‘패권의 비밀’(The

Secret of Hegemony) ‘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:성공하는 정부의

신(新) 공직 인사론’ ‘은퇴가 없는 나라: 국가 경제를 이모작 하라’ 같은

역작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혁신과 사고의 전환을 주문하며 이목을 집중

시켰다. 
 

 

그런 김 교수에게도 아쉬움이 남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. 노무현 정부 시

절인 2003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이 그렇다.

그는 “세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려 했다. 그런 맥락에서 과학

기술부 장관은 연구·개발(R&D)과 성장동력을 맡는 미시경제 분야의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기획재정부

장관은 거시지표 업무를 맡게 하자는 안을 추진했다”고 말했다.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 배경이다. 또

신성장동력 산업 지정 및 육성과 함께 R&D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등의 정

책을 입안하고 관철시켰다.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전문정책 관료 양성을 위해 이공계 박사 50명을 특

채해 사무관으로 배치했다. 
 

 

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조직만 만들어 놓고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정부 운영체계를 완

성하기 전에 자의 반, 타의 반으로 1년 만에 수석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났다. 그는 “평생 공부한 4차 산

업혁명을 실현해 나라의 미래를 살리겠다고, 컴퓨터(하드웨어)를 만들었는데 정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하

기도 전에 나오게 됐고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게 된 것과 같다”고 말했다.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

도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하다. 
 

 

“저한테 1년만 기회를 더 줬더라면… 이런 생각이 요즘에도 들긴 합니다. 경제부총리가 물가, 환율 등

거시지표를 관리하고 과학기술부총리가 과학기술분야의 성장동력을 관리했으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

달라졌을 거예요.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니까 급한 일을 우선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은 희생당하게

된 거지요.” 당시 그는 율곡 이이 선생이 정암 조광조 선생에 대해 ‘정암은 학문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

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’고 한 말을 상기하고 학교로 돌아가 4차 산업혁명에 매달렸다.
 

 

또 하나는 2008년쯤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때였다. 당시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

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기록했다. 셰일오일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투자와 연구동향을 예의주시하

며 연구하던 김 교수는 유가 폭락을 확신하고 “유가가 60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 하지

만 “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”는 거센 항의만 들었다. 그의 충고를 무시한 대가는 컸다. 유가는

폭락했고 수십조 원의 혈세가 사라졌다. 에너지를 공부해온 학자로서 또 한 번 가슴을 쳤다. 그 일은 산

업혁명 연구에만 매진하게 된 계기로도 작용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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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에게 역대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. 성장동력의 상실을

실질경제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요인으로 지적했다. 이는 대통령의 인식 부족보다는 ‘진언( 進

言)’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준에 달려 있었다고 꼬집었다. 
 

 

“경제발전, 4차 산업혁명 모두 제도혁신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사정이 크게 달라졌을 겁

니다. 만약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자율주행차, 드론 등만

하면 된다고 답한 셈인데, 그건 중국이 실패한 양무운동의 전철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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